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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동기 변화 양상 및 변화 기여 요소*

김윤경 
(중앙대학교)

Kim, Yoon-Kyoung. 2020. Changes in English learning motivation of Korean college 
freshmen and factors affecting the change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 541-563. This study explores what patterns of motivational changes 
Korean college freshmen go through regarding their English learning and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ose changes during their freshman year. A total of 104 freshmen taking 
mandatory English courses at a university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participated in 
a questionnaire survey in December 2019. First, they were asked to draw a graph 
showing the levels of their interest and motivation in learning English from March to 
December, by choosing a number from minus 3 to 3 for each month. Then, they 
provided reasons why they possessed the high, moderate, or low levels of motivation 
at a particular time, by answering to an open-ended question. The findings indicated 
that a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about 65%) began the new semester with relatively 
high levels of L2 learning motivation, deriving from their new semester resolutions and 
expectations about new ways of L2 learning. However, their motivation gradually 
decreased, due to negative influences of assessment, comparisons with others, and 
dis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learning methods. It also went down over time when 
the learners hardly found a sense of purpose or personal reasons for learning English.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for helping college freshmen manage their English 
learning motivation were discussed.
Keywords: college learners of English, freshman, motivation, demotivation, remotivation

1. 서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KEEP])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류지영과 신동준(2014)이 대학생의 교육 투자에 대
해 분석한 결과, 영어 학습 시간이 57.8%를 차지하며, 15.2%를 차지한 전공 공부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사교육에 투자하는 1년 총액 20만 5천원 중 영어 공부에 투자하
는 비용은 평균 10만 2천원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원적 관점에
서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8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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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이 대다수의 대학생 영어 학습자가 영어 학습
에 대한 흥미와 높은 동기 수준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졸업 요건으로 특정 점수 이상의 토익(TOEIC)과 같은 공인 영어 
시험 점수 취득을 요구하고, 다수의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영어 능
숙도 시험(English proficiency test)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와 관련하여 Lee와 Cho(2017)는 대학영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탈
동기화(demotivation)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토익시험 대비를 위한 필수 과목을 수강하면서 
졸업 및 취업을 위해 높은 점수가 필요한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시험 위주의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감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선미와 김신혜
(201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전공 수업 때문에 영어를 
위한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로 인해 영어에서 ‘손을 놓게 된다’고 표현하였다. 또
한 대학영어 수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영어를 ‘근접할 수 없는 과목’ 또는 ‘노력해도 이
해가 되지 않는 과목’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렇듯 대학생들이 영어의 중요성을 피상적으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필
요성이나 의미를 내재화하지 못함으로써, 낮은 동기와 자율성이 낮은 영어 학습 참여가 이
어지고, 이것이 다시 영어 학습의 부진 및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영
어 학습이 주로 시험 대비 위주로 진행되며 그 상황에서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면
서도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해 영어 점수 획득을 위한 시간 
및 비용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이다. 모든 대학생 영어 학습자가 높은 동기 수준을 유지하며 영어 학습에 지속적으로 참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탈동기화를 경험하는 상황에서도 영어 학습을 
해야만 한다는 인식 하에 비자발적 학습을 이어가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면, 
이는 올바른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이 입학 후 
교양영어를 수강하는 1년 동안 영어 학습 동기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그러한 변화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전술된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도
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동기는 1년간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2. 학기 초 동기 수준 설정과 이후 동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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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동기 및 탈동기 관련 특성
우리나라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들의 영어 학습 동기 구인

(construct)을 탐구한 선행연구 결과를 논하자면, 대학생이 영어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는 
향후 취업과 관련된 도구적인 측면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신명희, 김광환 
2012, 이선미, 김신혜 2014, 황정희 2013, Kang 2017). 황정희(2013)의 연구 참여 대학생
들 사이에서 가장 우세한 영어 학습 동기 구인으로 제시된 것은 장려 중심 도구성
(promotion-focused instrumentality)1으로, 영어를 학습하는 것이 미래에 좋은 직업을 갖
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과 향후 대학원 진학이나 유학을 가는데에 중요하다는 생각이 
해당 구인에 반영되어 있었다. Kang(2017)이 수행한 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분석에서도 
장려 중심 도구성은 첫 번째 요인으로 추출되며, 향후 취업과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미와 김신혜(2014)는 대학생
이 작성한 초등학생 때부터 대학생인 당시에 이르는 영어 학습 동기 변화에 대한 수필
(essay)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도구적 관점에 대한 인식이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위와 같은 도구적 동기를 지니고 있더라도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영어 학습 과정에서 동기
와 흥미의 기복(起伏)을 경험할 것이다. 이는 Waninge, Dörnyei와 De Bot(2014)이 제시하
는 바와 같이, 제 2언어 학습 동기는 한 개인이 지닌 고정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역동적으
로 변화하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탈동기화를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김정현, 
김태영 2019, 여숙림, 이종복 2015a, 2015b, Cho and Chung 2014). 여숙림과 이종복
(2015b)의 연구에 포함된 탈동기화와 관련된 학습자 요인, 교사요인, 교수방법 요인, 환경
요인 중 학습자 요인이 가장 우세한 탈동기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이 요인은 학습자가 자신
의 영어 실력이나 학습 방법에 대해 자신 없어 하고 어려운 문법 등 학습의 어려움을 느껴
서 탈동기화가 일어남을 나타냈다. 반면에, 교수자의 언어 실력이나 태도, 열의 등과 관련된 
교사요인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5점 리커트(Likert) 척도에서 1점대의 평균값을 보
이며 참여 대학생들 사이에서 탈동기화 요인으로 거의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토익 점수별로 탈동기화 정도를 비교한 결과, 학습자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토익 점수가 낮을수록 그로 인한 탈동기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와 

1 황정희(2013)의 연구에서 장려 중심 도구성으로 번역된 promotion-focused instrumentality는 같
은 연구에서 방어 중심 도구성으로 번역된 prevention-focused instrumentality와 함께 Dörnyei 
(2009)에 의해 제 2언어 학습 동기 분야에 도입된 개념이다. 전자는 제 2언어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바
라고 희망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도구성을 의미하며, 후자는 학습을 소홀히 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
는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고자 하는 도구성이다. prevention focus는 성취 지향, prevention focus는 안
정 지향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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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2014)의 연구에서는 탈동기화에 교수법(teaching method)이 가장 주요한 탈동기화 
요인으로 나타났고, 영어 능숙도(English proficiency)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비교에서
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 현상은 능숙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김정현과 김태영(2019)도 영어성취도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여 탈동기화 요인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였는데, Cho와 Chung의 연구의 ‘교수법’과 유사한 요인인 ‘수업 방식’이 
성취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 없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 
요인은 여숙림과 이종복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정도의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학습자’ 요인으
로 인한 탈동기화는 성취도가 낮은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
났으며, 성취도가 높은 집단에게도 그 영향이 매우 낮은 편은 아니었다.

이상의 주요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수·학습 방식에 대한 불만족과 관련된 요인’과 ‘학습자
가 인식하는 영어 학습의 어려움이나 낮은 자신감 등의 요인’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영어 학
습에 주요 탈동기화 요인으로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
들이 보고되었다(예를 들어, 이재근, 김현정, 배은실 2016, Lee 2016, Ma and Cho 2014). 
전술된 연구들은 대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의 변화, 더 정확하게는 동기의 저하를 크게 발생
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으나, 이들의 대학 시기의 동기 변화 
과정이나 양상을 탐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수행하거나 자서전
적 수필을 작성하도록 하여 영어 학습 동기 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행된 연구들이 있으나, 
모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된 현재에 이르는 거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대학생이 된 이후의 변화보다는 주로 초, 중등학교 시절의 경험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경
향이 있다(예를 들어, Jung 2011, Lee 2016). 예외적으로, 황정희(2013)는 교양 영어를 수
강하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와 말에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
여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기 초에 가장 우세한 동기 구인인 장려 중심 도구성은 유
의미한 변화 없이 학기 말에도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
인 구인은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통합성, 방어 중심 도구성이었다. 설문 조사와 더불어 
학습자 면담 또한 시행되었으나 위와 같은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에서 제시되지 않았고, 면담은 주로 초, 중, 고등학교부터 현재까지의 영
어 학습 동기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영어 학습자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
거 학습 경험에서부터 형성되어 온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기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과거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 어떠한 상태로 
새로운 영어 학습을 시작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
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통해 대학생 영어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과정 또한 탐색하여 이들의 더욱 건강하고 성공적인 영어 학습을 도
울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간의 영어 학습 경험과 동기 변화 양상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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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참여자 및 연구 배경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한 사립대학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며 교양 영어 강좌
를 수강하는 총 104명의 영어 학습자이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학생 44명, 여학생 
55명이 참여하였고, 5명은 성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연령은 20세 참여자가 
72.1%, 21세가 19.2%로, 20~21세가 약 90%를 차지하였다. 

표 1. 참여자 정보

총 104명의 참여자 중 영어 능숙도 시험(English proficiency tests)에 대한 경험과 외국 
생활에 대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참여자는 각각 31명과 8명으로 각각 전체 참여자
의 29.81%와 7.69%를 차지하였다. 영어 능숙도 시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31명 모두 토익 
응시 경험을 보고하였고 점수 분포는 500점대에서 900점대로 나타났다. 각각의 분포에 해
당하는 인원은 표 2와 같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여행 외에 비교적 장기간 생활한 경
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8명이 응답하였으며,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베트남, 미
국, 캐나다, 영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영어 능숙도 시험 및 영어 사용 국가 체류 정보

분류 N %
성별

남 44 42.3
여 55 52.9

무응답 5 4.8

연령

19세 3 2.9
20세 75 72.1
21세 20 19.2
22세 4 3.8
24세 1 1.0
25세 1 1.0

전체 104명 100

분류 N 분류 N (기간)

토익

500점대 3명
외국
생활

베트남 2명 (각각 60개월, 84개월)
600점대 7명 미국 4명 (각각 6, 14, 24, 30개월)
700점대 8명 캐나다 1명 (9개월)800점대 8명 영국 1명 (12개월)900점대 5명

합계 31명 합계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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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양영어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들로, 
해당 강좌는 입학 첫 주에 치러지는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상, 중, 하 3개의 등급별 분반으
로 나누어진다. 진단평가는 듣기, 읽기, 문법, 어휘 등을 포함하여 토익과 유사한 형식의 문
제로 출제되고 모두 객관식 문항이며 컴퓨터로 응시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본 연구의 참
여자들은 중간 등급에 배정된 학생들로, 평균적으로 상위 약 20%, 하위 약 20%를 제외한, 
가장 많은 비율인 60%를 차지하는 등급에 속해있었다. 이 등급은 1000점 만점의 진단평가
에서 421~700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로, 이는 토익으로 환산 시 990점 중 
515~790점에 해당한다. 표 3은 참여 학생들이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해 영역별로 자가 평
가한 것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듣기와 읽기 영역이 더 높은 평균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2, 3
점대의 평균으로 중간 수준을 나타낸다고 파악해볼 수 있다. 

표 3. 영어 실력에 대한 자가 평가 결과

교양영어 수강은 1학기와 2학기 동안 일주일에 3시간씩 수행되며, 영어 원어민 교수자 1
명과 한국인 교수자 1명이 각각 2시간과 1시간씩 수업을 담당하였다. 각각의 수업의 목표
는 상이하였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도 각 수업에서 따로 시행되었다. 전자는 영어 회화, 듣
기, 쓰기에 중점을 두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지필 고사와 말하기 시험을 포함하였다. 
지필고사는 수업에서 다룬 듣기 지문과 영어 회화 및 쓰기를 위한 주요 표현과 문법을 다루
었고, 말하기 시험은 3-4명의 집단으로 교수자와 만나 진행되었다. 한국인 교수자의 수업
은 읽기 및 어휘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그러한 사항에 초점
을 맞춘 지필고사로 진행되었다.   

3.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서 그림 1과 같은 회고적(retrospective) 그래프 그리기가 주요 자
료 수집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조사 방법은 Jung(2011)의 연구를 참고한 것으로 해당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유치원 시절(3세)부터 대학생인 현재의 나이(25세)에 
이르기까지의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3부터 +3까지의 분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래
프를 그리도록 하였다. 이를 개작하여 본 연구에서는 월별로 해당하는 칸에 표기하고 모든 
응답을 선으로 이어서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안내하였다. 표기를 위한 분류는 그림 1에 제시

분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듣기 1.00 5.00 3.11 .82
읽기 1.00 5.00 3.27 .73
쓰기 1.00 5.00 2.73 .80
회화 1.00 5.00 2.61 .89
문법 1.00 5.00 2.6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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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숫자는 +3으로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의 마음 상태가 ‘매우 좋음’
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와 비교하여 +2는 ‘좋음’, +1은 ‘흥미나 관심이 약간 있음’으로 점
차 낮아지는 흥미도를 표현하였다. 이어서 관심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분류 0을 기준으로 
음수(-)로 낮아질수록 영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따라서 –1은 ‘흥미나 관심이 약간 떨어짐’을 반영하는 분류로 제시되었고, -2에는 ‘싫
음’, -3은 ‘매우 싫음’이라는 앞선 분류보다 점차 더 부정적인 표현을 담았다. 양수로 갈수
록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음수로 갈수록 영어를 공부하기 싫어지고 마음이 멀
어지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 영어 학습 동기 변화에 대한 회고적 그래프 그리기 문항 

설문 조사에서 그래프 다음으로 제시된 두 번째 문항은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s)으로, 첫 번째 문항의 그래프를 참고하여 ‘시기별로 영어 학습과 관련된 자신의 
마음 상태나 그에 영향을 미친 특정한 일’에 대해 수필(essay) 형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
다. 이러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수필식 응답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학습 동기 및 
탈동기 연구에서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 도구로 활용되어(예
를 들어, 김태영, 이유진 2013, 이선미, 김신혜 2014),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적용하여 활
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 배경 정보(학년, 연령, 성별, 공인영어시험 경험 및 결과, 영어 사용 
국가 생활 경험)를 묻는 문항들과 스스로의 영어 실력에 대한 자가 평가 문항 5개(듣기, 읽
기, 쓰기, 회화, 문법)가 설문 조사에 포함되었다. 자가 평가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제
시되어,  ‘① 매우 좋지 않다, ②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괜찮은 편이다/나쁘지 않다, ④ 좋
다, ⑤ 매우 좋다’ 중 하나의 응답을 영역별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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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설문 조사는 교양영어 수업 시간 중 일부를 활용하여 2019년 2학기 말인 12월에 실시하
였다. 시행 전,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수업 개선을 위한 조사의 목
적을 설명하였고,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을 안내하였다. 그런 다음, 작
성 방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였고, 해당 조사는 익명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연구와 수
업 개선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공지하였다. 조사는 20분가량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그래프는 각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비율로 환산하였고,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였다. 개방형 질
문에 대한 응답은 질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코딩(coding) 단위는 
Ratner(2002)가 제안하는 ‘의미 단위’(meaning unit)를 사용하여 참여자가 언급한 유사한 
개념을 같은 의미 단위로 간주하여 분류하고, 1차 분류 후 2, 3차에 걸쳐 재확인 및 재분류
를 하여 최종 분류를 확정하였다. 

4.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첫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동

기 변화 그래프롤 통해 양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둘째, 시기별로 영어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친 특정한 일을 서술한 경우, 해당 응답에 대해 질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질적 분석 
결과는 상위 주제로 나타난 탈동기화와 재동기화(remotivation)를 중심으로 결과가 분류되
고 보고된다. 

4.1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1년간 동기 변화

본 연구의 전체 참여자가 영어 학습에서 자신이 경험한 동기 수준을 3, 2, 1, 0, -1, -2, 
-3으로 제시된 7개 분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월별로 표기한 것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는 월별 7개 분류에 대한 빈도수(괄호 밖)와 비율(괄호 안)을 보여주며, 응답 비
율이 20% 이상인 경우,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먼저 1학기 동안의 월별 응답 분포 변화
를 살펴보면, 3월에는 분류 0에서 3, 즉 ‘관심 없음’에서 ‘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답변이 모
두 20% 이상으로 나타났고, 그중 3으로 응답한 경우가 23.1%로 같은 기간 내 다른 분류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이 응답률은 나머지 다른 기간들, 즉 4~12월과 비교
해서도, 해당 분류에 대한 가장 높은 응답률로 기록된다. 다음으로, 4~5월에 3으로 응답한 
경우는 20% 이하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각각 12%와 5.8%), 0에서 2로 응답한 
경우는 여전히 20%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한편, 분류 –1(흥미나 관심이 약간 떨어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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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한 비율이 3월(5.8%)과 비교하여 4~5월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각각 9.6%와 
12.5%). 1학기 말인 6월에는 1로 응답한 경우가 37.5%로 같은 기간 내 다른 분류들과 비
교해 가장 높았고, 분류 2와 3의 응답률은 20% 이하로 떨어졌다. 이상에서 1학기 동안의 
변화를 정리하자면, 초기에는 주로 분류 0에서 3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던 동기 수준이 점
차 낮은 단계의 분류로 옮겨가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러한 현상은 분류 –1까지, 즉 ‘흥미나 
관심이 약간 떨어짐’까지로 나타나며, 분류 –2나 –3에 해당하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표 4. 전체 참여자의 월별 동기 수준 (N = 104)

방학 기간인 7~8월에는 분류 0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기간들에 비해 가장 높았고(각
각 34.5%와 31.8%),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8월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0과 1로 응
답한 비율 모두 20% 이상이다. 그러나, 8월과 비교하여 9월에서는 분류 0으로 응답한 비율
에서는 감소가 관찰되고, 분류 1, 2, 3으로 응답한 비율에서는 증가가 관찰된다. 즉, 방학 
기간과 비교해 2학기가 시작되면서 동기 수준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10
월에는 분류 0의 응답률은 20% 이하로 내려가고, 분류 1과 2가 20% 이상의 비율을 보인
다. 동시에, 분류 –1의 경우는 16.3%로, 3월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분류 –1
의 응답률 증가가 2학기 중반인 10월까지 계속되었고, 다른 기간들의 같은 분류에 비해 이 
시기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1월에는 분류 0, 1, 2에서, 12월에는 분류 1, 2에서 
20% 이상의 응답률이 관찰되고, 분류 –1은 10월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후 11~12월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각각 11.5%와 8.7%). 반면, 분류 –2는 11~12월에 각각 5.8%와 
6.7%로 다른 기간의 같은 분류보다는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즉, 11~12월에는 분류 

분류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 24 

(23.1%)
13

(12%)
6

(5.8%)
7

(6.7%)
7

(6.7%)
7

(6.7%)
10

(9.6%)
9

(8.7%)
10

(9.6%)
14

(13.5%)
2 21 

(20.2%)
25

(24%)
28

(26.9%)
20

(19.2%)
20

(19.2%)
17

(16.3%)
20

(19.2%)
24

(23.1%)
29

(27.9%)
27

(26%)
1 22 

(21.2%)
27

(26%)
32

(30.7%)
39

(37.5%)
20

(19.2%)
25

(24%)
31

(29.8%)
31

(29.8%)
24

(23.1%)
26

(25%)
0 23 

(22.1%)
25

(24%)
23

(22.1%)
22

(21.2%)
36

(34.5%)
33

(31.8%)
24

(23.1%)
19

(18.2%)
21

(20.2%)
18

(17.2%)
-1 6 

(5.8%)
10

(9.6%)
13

(12.5%)
12

(11.5%)
14

(13.5%)
15

(14.5%)
14

(13.5%)
17

(16.3%)
12

(11.5%)
9

(8.7%)
-2 4 

(3.8%)
3

(2.9%)
1

(1%)
3

(2.9%)
5

(4.8%)
3

(2.9%)
2

(1.9%)
1

(1%)
6

(5.8%)
7

(6.7%)
-3 4 

(3.8%)
1

(1%)
1

(1%)
1

(1%)
2

(1.9%)
4

(3.8%)
3

(2.9%)
3

(2.9%)
2

(1.9%)
3

(2.9%)
평균 1.06 0.93 0.85 0.76 0.49 0.45 0.71 0.75 0.79 0.87

표준편차 1.59 1.33 1.20 1.22 1.35 1.38 1.38 1.38 1.45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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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에서 높은 수준의 응답률을 보이고, 그보다는 낮지만 분류 –2, –3과 같은 낮은 동기 수
준에 해당하는 응답에서도 다른 기간에 비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는 현상이 함께 관찰
된다. 

표 4 하단에는 월별 응답에 대한 평균값도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시각화한 그래프는 그
림 2와 같다.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3월에서 8월까지는 감소 추세가 관찰된다. 방학 기
간인 7~8월에는 유사하게 낮은 정도를 유지하다가, 2학기인 9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10~12월의 평균값은 여전히 1 미만으로 3월만큼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림 2. 전체 참여자의 영어 학습 동기 변화 그래프 

다음으로 전체 참여자를 3월의 영어 학습 동기 수준별로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월별 변
화를 관찰하고자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학기 초 동기 수준별로 분류된 3개 집단의 월별 동기 수준

전체 104명의 참여자 중 3월에 분류 –1, -2, -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어 학습에 있어서 
탈동기화된 상태를 보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학기를 시작했음을 보고한 학생들이 

월 3월 -1 이하 3월 동기 수준 0 3월 1 이상 전체M SD M SD M SD M SD3 -1.86 0.86 0.00 0.00 2.03 0.83 1.06 1.604 -1.07 1.00 0.39 0.84 1.54 1.02 0.93 1.345 -0.57 1.28 0.57 0.99 1.24 1.00 0.85 1.206 -0.14 1.66 0.65 1.15 0.99 1.07 0.76 1.237 -0.43 1.45 0.00 1.51 0.85 1.14 0.49 1.368 -0.43 1.45 0.00 1.51 0.79 1.21 0.45 1.399 -0.43 1.65 0.65 1.15 0.97 1.29 0.71 1.3810 0.21 1.48 0.96 1.22 0.79 1.41 0.75 1.3811 0.57 1.83 1.13 1.29 0.72 1.43 0.79 1.4612 0.64 1.86 1.30 1.11 0.76 1.60 0.87 1.55빈도 14명 23명 67명 104명비율 13.46% 22.12% 64.4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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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집단에 포함된다. 이들은 총 14명으로, 3월 동기 수준의 평균은 –1.86이었다. 두 
번째로 부정적 태도까지는 아니지만 영어 학습에 대해 특별한 ‘관심이 없음’을 보고한, 분류 
0을 선택한 참여자는 총 23명이었다. 마지막으로 분류 1, 2, 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영어 학
습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있는 상태로 3월 학기 초를 시작한 참여자는 67명으로 이들의 3
월 동기 수준의 평균은 2.03이었다. 이러한 상이한 시작을 보인 3개 집단의 동기 수준 변화
를 시각화한 그래프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의 결과와 그림 3의 그래프가 제시하는 바를 살펴보면, 3월에 탈동기화된 상태로 학
기를 시작한 학생들은 6월(-0.14)까지 영어 학습 동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0 이하의 평균값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동기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방학 기간에는 6
월보다 더욱 낮은 상태로 유지되지만, 9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10월 이후에는 0 
이상의 동기 수준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영어 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것은 아니지만 흥미나 관심이 없는 상태로 학기
를 시작한 집단의 경우, ‘3월 –1 이하 집단’과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만 월별로 더 높은 
동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방학 기간인 7~8월에는 다시 평균값이 0인 상태를 보이지만, 
3월에서 6월까지는 증가세를, 9월부터는 더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11~12월에는 1 
이상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3월 1 이상 집단’은 높은 동기 수준에서 시작하여 전반적으로 점차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1학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인 감소가 관찰되고 방학 기간에는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
로 1학기에 비해서는 낮은 동기 수준을 보이다가, 9월에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그러나 10
월에 다시 소폭 감소하고 여전히 0 이상의 동기 수준을 보이지만 1학기만큼 높게 나타나지
는 않았다. 

그림 3. 학기 초 동기 수준별로 분류된 3 개 집단의 동기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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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영어 학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거나 관심이 없는 
상태로 3월 학기 초를 시작한 학습자들의 경우 점차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높은 동기 수준에서 시작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영어 학습 동기가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는데 이 집단의 변화 추세가 전체 참여자와 가장 유사하다. 이는 이 집단에 해당
되는 참여자가 67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64.4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다음 단계
로 위와 같은 영어 학습 동기의 감소와 증가와 같은 변화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4.2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동기 변화 이유

본 장에서는 영어 학습 동기의 감소나 증가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질적 분석 결과 나타난 2개의 상위 주제는 탈동기화와 
재동기화였고, 이를 중심으로 표 6과 같이 응답자를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영어 학습 동기 변화에 대한 그래프)에 응답한 104명의 참여자 중 42명이 학기 
중 탈동기화 경험을 유발한 요인에 대해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그래프 결과에서 분류 1 이
상이었던 1학기 초에 비해 학기 중 동기 감소를 보인 사례는 39명에 해당했고, 나머지 3명
은 모두 0으로 표기한 1명, 모두 1로 표기한 2명이었다. 따라서 39명을 탈동기화 경험자로 
분류하여 이들의 응답 분석을 통해, ‘학기 중 동기가 감소하게 된 이유’를 분석할 수 있었
고, 이들 중 ‘1학기 초에 동기가 높았던 이유’에 대해 서술한 17명의 응답도 분석하여 하위 
주제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재동기화를 유발한 요인에 대해 보고한 참여자는 총 23명으
로, 이들의 그래프 결과는 1학기 초에 분류 0이나 그 이하였고 이후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이들의 응답 분석을 통해 ‘학기 중 동기가 증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이
들 중 ‘1학기 초에 동기가 낮았던 이유’에 대해 응답한 13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관련 이유
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각각의 상위 분류에 포함된 응답 인원은 표 6과 같다. 

표 6. 상위 분류 응답자 분포 
분류 N %

1학기 초 높은 동기에서 감소를 보인 사례 39 62.9 
1학기 초 낮은 동기에서 증가를 보인 사례 23 37.1 

합계 6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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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1학기 초 높은 동기에서 감소를 보인 사례

학기 중 영어 학습 동기를 감소시킨 요인에 대한 서술에 앞서 대학 입학 초기에 비교적 
높은 영어 학습 동기를 지니고 있던 이유는 3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었고, 각 요인의 주제와 
예시 응답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영어 학습에 대한 새로
운 마음가짐’으로 학기 초 높은 동기 수준을 보고한 다수의 학생들이 대학 생활의 시작과 
함께 영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설정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유사하게, ‘새로운 
영어 학습 방식에 대한 기대’로 인해 높은 동기 수준을 지닌 경우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마지막 요인을 통해 이전의 성공적인 영어 학습 경험이 이어져서 높은 동기 
수준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7. 1학기 초 동기가 높았던 이유 

전술된 요인에 기인하여 높은 수준의 영어 학습 동기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 점
차적인 동기 감소를 경험한 사례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5와 6 참조), 그에 대
한 이유는 표 8과 같이 4개의 주제로 추출되었다. ‘평가와 비교의 부정적 영향’이 영어 학습 
동기 감소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고, ‘학습 방식에 대한 불만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세 번째로 ‘특별한 이유 없음’이라는 요인으로 분류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는 영
어 학습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학습자가 발견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전공에 대한 집중’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요인 예시 응답 N (%)
영어 학습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3월에는 마음을 새로 먹고 영어 공부를 해보려 함.
 1학기 시작이라서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짐.
9 (52.95)

새로운 영어 학습 방식에 
대한 기대

 고등학교 영어에서 벗어나 대학 영어를 공부한다는 게 
설렘.

 처음 입학 때는 대학에서 배우는 영어는 지금까지 
이론으로 배운 것과는 다를 거란 기대를 함. 

6 (35.29)

과거 긍정적 경험의 영향
 수능 영어 1등급을 받아서 3월에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3, 4월 학기 초에는 고등학교에 이어 대학교에 와서도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다짐함.
2 (11.76)

계 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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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기 중 동기가 낮아진 이유 

4.2.2 1학기 초 낮은 동기에서 증가를 보인 사례

1학기 초에 낮은 수준의 영어 학습 동기 또는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던 
원인은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3개의 주제로 분류되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과거 부정적 경험의 영향’으로, 예시 응답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위한 
영어 학습으로 인해 영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3월 학기 초에 낮은 동기 
수준을 지니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학습 방식에 대
한 불만족이나 부담’도 이전의 학습 경험과 관련성을 보였다. 즉, 3월의 교양영어 수업이 고
등학교 시절과 유사한 수준 및 학습 방식으로 진행됨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낮은 동기 수준
을 보고한 학생들이 있었고, 반대로 새로운 학습 방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학기 초 영어 
학습 동기가 낮았던 학생들도 있었다. 또한 소수이기는 하지만 전공 과목 학습으로 인해 영
어 학습에 대한 동기는 낮았던 사례가 있었다. 

요인 예시 응답 N (%)

평가와 비교의 부정적 영향

 6월에는 한 것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흥미를 
잃었다.

 언어 능력에 대하여 시험을 보는 상황이 영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한다.

 9~10월 스피킹 테스트가 너무 부담이었다. 해당 부분
을 준비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이 유리
했고 나는 힘들었고 망했다.

 ‘영어회화 공간’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감 하
락으로 의욕이 떨어짐.

 주변에 다들 너무너무 잘해서 내가 비참해짐

15 (38.46)

학습 방식에 대한 불만족

 고등학교 때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실망이었다. 내
가 말을 안 하니까 실력이 느는 게 잘 안보여서 흥미
가 없다.

 11월 생각보다 대학에서의 영어가 수능 영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흥미가 떨어졌다.

 대학에 와서 실용적인 영어를 배울 줄 알고 기대했지
만 그게 아니라서 실망함.

 2학기 원어민 교수님이 말이 빠르고 재미가 없어서 
하기 싫어짐. 

13 (33.34)

특별한 이유 없음  4~6월 점점 의지가 꺽임.
 시간이 지날수록 하기 싫어짐. 6 (15.38)

전공에 대한 집중
 점점 전공 공부가 힘들어져서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없음.
 전공 공부가 우선시 되다 보니까 (영어에 대한) 흥미

가 점점 떨어진다.
5 (12.82)

합계 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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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학기 초 동기가 낮았던 이유

학기 중 영어 학습 동기의 증가는 표 10에 제시된 4개의 주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요인은 ‘흥미로운 수업 및 학습 방식’과 ‘영어 실력 및 자신감 
향상’이었다. 다음으로, 영어 학습과 관련된 ‘개인적인 목표 설정 및 필요성 인식’, ‘교사나 
동료 학생의 긍정적 영향’이 이들의 영어 학습 동기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10. 학기 중 동기가 높아진 이유 

요인 예시 응답 N (%)

과거 부정적 경험의 영향 
 3월에는 수능 영어에 지쳐서 영어에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음.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위한 영어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

감과 스트레스, 영어에 대한 낮은 흥미도를 가지게 됨.
6 (46.15)

학습 방식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담 

 초반에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 수업과 크게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했고 학습 내용이 쉬운 편이라 나에게 크
게 도움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외국인분과 수업하는 것과 영어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낯설고 하기 싫었는데...

5 (38.46)

전공에 대한 집중  3~4월에는 전공 공부에 더 신경 쓰느라 영어는 뒷전이었
음. 2 (15.38)

합계 13 (100)

요인 예시 응답 N (%)

흥미로운 수업 및 학습 방식
 4~6월에는 원어민 교수님의 수업이 괜찮았고 ‘영어회

화 공간’과 여러 가지 활동이 재밌어서 흥미도가 올라
갔다.

 한국인 교수님 수업이 재미있어서 영어에 대한 흥미가 
좀 더 생겼음.

8 (34.78)

영어 실력 및 자신감 향상
 4월 이후에 중간, 기말고사를 잘 봐서 기분이 좋아지

고 영어에 호감이 생겼다.
 ‘영어회화 공간’에서 자유롭게 speaking하다 보니 말을 

하는 것이 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8 (34.78)

개인적인 목표 설정 및 
필요성 인식

 이중전공으로 00을 하려면 토익 점수가 필요한 걸 11
월에 알아서 영어 공부하려는 의지가 불타오르게 됨

 원어민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회화 실력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화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함.

5 (21.74)

교사나 동료 학생의 긍정적 
영향

 2학기에 배정된 반의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나도 열심
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흥미가 더 생김.

 원어민 교수님의 열정과 관심을 통해 영어에 대한 호
기심이 더 많아짐.

2 (8.7)

합계 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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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동기의 회고적 변화 관찰을 통해, 대학생으로

서 새로운 환경에서 영어 학습을 시작하는 다양한 태도 사례(표 5, 7, 9 참조)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나타난 주요 변화를 탈동기화(표 8 참조)와 재동기화(표 10 참조)라는 주제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참여자들이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 초기에 이러한 
동기와 태도를 지니고 있던 이유 및 이후 변화를 경험하게 된 이유와 관련된 주요 결과들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긍정적인 영어 학습경험을 돕고 탈동기화의 부
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일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부정적이거나 관심이 없는 등의 낮은 동기 수준을 지니고 있던 원인에 대해서 분석
한 결과, ‘과거 부정적 경험의 영향’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학 입
학 전 영어 학습경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탈동기화된 상태로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의 
첫 시작을 맞은 학생들도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정미애와 김남희(2016)가 대학 신입
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영어 학습경험을 조사한 연구에서, 탈동기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입시 중심 영어 수업으로 나타났다. 하명애(2018) 또한 대학 신입생의 영어 학습 
사전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학 입학 전 영어 학습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
는 고등학교 때이며, 이 시기의 경쟁적이고 대학 입학시험 위주인 영어 학습이 대학생들에
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항을 살펴보면(표 9 참조),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을 시작할 당시에 ‘수
능 영어에 지쳐서 영어에 진절머리가 나 있는 상태’였으며, ‘고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위한 
영어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과 스트레스, 영어에 대한 낮은 흥미도’를 지니고 있게 되었다
고 언급한 것이다. 과거 부정적 경험의 영향으로 형성된 이러한 영어나 영어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대학에 입학한 시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음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되
었다. 영어 학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녔거나 관심이 없는 상태로 학기 초를 시작하는 
사례는 참여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표 5와 6 참조), 학기 초 동기가 낮은 이유를 
보고한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학습자가 과거 부정적 경험의 영향을 보고하였다(표 9 참
조). 따라서 이러한 사례의 학습자를 위한 처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고무적인 결과는, 낮은 
동기 수준에서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요인에 의해 재동기화를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흥미로운 수업 및 학습 방식’과 ‘영어 실력 및 자신
감 향상’이 더욱 주요한 재동기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탈동기화 관련 선행연구 결과
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영어 학습에서 교수·학습 방식에 대
한 불만족과 학습자가 인식하는 영어 학습의 어려움 및 낮은 자신감이 두드러진 탈동기화 
요인으로 나타났다(여숙림, 이종복 2015b, 이재근 외 2016, Cho and Chung 2014, Lee 
2016, Ma and Cho 2014).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탈동기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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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응하는 흥미로운 학습 방식 제공과 자신감 향상의 기회가 탈동기화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대다수 대학생의 영어 학습이 대학영어나 교양 영어 
강좌와 함께 시작되는 바, 강좌 개발, 설계, 진행에 있어서 낮은 영어 학습 동기로 대학에서
의 영어 학습 참여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더 많은 학생들의 사례로 나타난 변화 양상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영어 학습 동기로 학기 초를 시작하고 특정한 요소나 상황에 기인해 점차적인 동기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였다. 학기 초 동기 수준이 높았던 이유로는 ‘영어 학습에 대한 새로운 마음
가짐’과 ‘새로운 영어 학습 방식에 대한 기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의 영어 학습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조사한 하명애(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주제
는, 학습 환경에 대한 기대(고등학교 시기와 다른 수업 기대; 교수에 대한 기대), 교수학습
법 측면의 기대(문법-독해 중심, 단순 암기수업 지양; 학습자 참여 수업 기대), 영어 의사
소통 기능 향상에 대한 기대(원어민과의 의사소통 기대, 영미문화의 이해에 대한 욕구와 기
대), 학습 회복에 대한 기대(영어의 도구적 기능에 대한 인식, 영어 학습에 대한 성찰과 태
도 변화)였다. 이렇듯 다양한 범주에서 드러나듯이, 대학 신입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접할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를 영어 학습 내용 및 방식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고 이것이 
동기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동기화된 상태의 학습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작용하게 된 탈
동기화 요인 중 가장 두드러진 작용을 보인 것은 ‘평가와 비교의 부정적 영향’과 ‘학습 방식
에 대한 불만족’이었다. 먼저, ‘평가와 비교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생들이 기
대한 것보다 낮은 평가 결과에 의한 실망과 평가 방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탈동기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적과 평가 방식
에 대한 불만족은 탈동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Cho and Chung 2014)이나 환경적 
요인(이재근 외 2016)에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이처럼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평가를 시행하지 않거나 본래 방식을 전면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인지하고, 가능
한 부분의 개선 및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탈동기화 현
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와 비교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인식의 
전환이 더욱 필요함을 본 연구의 다음의 결과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또
는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는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영어 실력을 비교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 사례들도 제시된 것이다(표 10 참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런 
비교로 인해 영어 학습에서의 자신감과 의욕 하락, 심지어 ‘비참함’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함을 보고하였다. Kim(2013)의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료 학생과의 비
교(peer comparison)가 영어 말하기 실력(English speaking achievement)과 부정적인 상관
관계를 맺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이는 비교의 부정적인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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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대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과정과 결
과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적절한 개입(intervention)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개입에 대해서는 아래의 결과와 더불어서도 적용 가능한 조치의 방향을 고
려해볼 수 있다. 

즉, ‘평가와 비교의 부정적 영향’과 함께 ‘학습 방식에 대한 불만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
는데, 학기 초 영어 학습 동기가 높았던 이유로 제시된 영어 학습 관련 새로운 마음가짐이
나 기대를 고려하면(표 7 참조), 그에 대한 불만족이 탈동기화의 원인으로 두드러지게 작용
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학습 방식에 대한 불만족은 학기 초 동기가 낮았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도 제시되었다(표 9 참조). 전자의 경우 초반에 높은 동기를 지닌 학습자들이 학기 
중 불만족을 경험하며 점차적으로 탈동기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라면, 후자는 초반에 불만족
스러움을 더욱 크게 경험하고 더욱 빠르게 탈동기화가 나타난 상태로 학기 초반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불만족스러운 학습 방식이 본 연구에 참
여한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더욱 주목할만
한 결과는 ‘흥미로운 수업 및 학습 방식’이 재동기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
나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표 10 참조). 즉, 본 연구의 참여자가 주로 교양영어와 관련된 
학습 경험에 대해 보고하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학 입학 후 유사한 학습 환경을 경험했음
에도 불구하고 교양영어를 수강하며 경험한 '학습 방식'이 때로는 탈동기화 요인으로 때로는 
재동기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제 2언어 학습에 있어서 같은 외적 환경이라 할지
라도 학습자의 인식에 따라 동기화 또는 탈동기화 요인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선행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예를 들어, 김태영, 이유진 2013, Shoaib and 
Dörnyei 2004). 이에, 학습 방식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 영향을 외적 환경의 문제로만 보
기보다는 학습자 내적 요인이나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학습 환경을 다르게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동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 학습자가 영어 학습과 관련된 환경과 학습 방식을 인식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일지 작성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반영한 일지의 주제를 제안하자
면 다음과 같다: 1)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의 기대 및 계획이 무엇인지, 2) 위 내용이 얼마
나 충족되었는지, 3)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성찰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영어 학습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부분을 어
떻게 이어나가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함으로써, 자신의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태도를 스스로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평가와 비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른 사
람과의 비교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수시시
험이나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평가 이후에 자신의 노력과 결과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도
록 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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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지 작성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영어 학습의 개인적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반추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별한 이유 없음’이라는 탈동기화 
요인으로 분류된 사례들(표 8 참조)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동기 강화 요인으로 제시된 
것과 같은 영어 학습 동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학습자가 발견하거나 인
식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기가 저하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여숙림, 이종복(2015)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 학습 동기 부여 방법에 대한 연
구에서, 참여 학습자들의 다중응답 분석 결과 ‘본인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는 의견이 
72.4%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에서도 학기 중 재동기 요인으로 ‘개인적인 목표 설정 및 필
요성 인식’이 21.74%의 응답률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신의 영어 학습의 의
미 및 영어와 자신의 원하는 바와의 관련성 등 자신의 영어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여 
탈동기화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사항
임을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함으로써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한편, 블렌디드 학습(on-offline blended learning)이나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서도 더욱 다양하고 흥미로운 영어 학습경험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수업 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는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도 점차 보고되고 있다(Cho and Lee 2016, Kim 2013, Lee and Cho 2017). 예를 
들어, Cho와 Lee(2016)는 한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초급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토익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중간고사 전 7주 동안 전통적인 강의식 수업을 적용한 결과 개별 학
생들의 욕구(needs)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도와 피드백을 제공하기가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
다. 이는 한 강좌에 35명이라는 다소 많은 수의 학생 수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간고
사 이후 9주차부터 플립드 러닝 방식을 적용하여 온라인 사전 학습과 그룹별 문답형식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기 말 수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해당 강좌를 다시 수강하고 싶음을 보고하였다. 플립드 러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개별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과 활발한 참여와 집중력 
제고(active engagement and increased concentration)가 플립드 러닝의 가장 긍정적인 측
면으로 제시되었다. 더욱이 토익 형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성적에서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에 반해, 플립드 러닝 강
좌의 학생들이 유의미한 향상을 성취하였다는 점에서도 Cho와 Lee의 강의 방식 변경은 가
치 있는 시도였고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접근방식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위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영어 학습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실행도 매우 가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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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영어 학습경험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신입

생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입학 후 2개 학기 동안 경험한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 변화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1학기 초 낮은 동기에서 증가를 보인 사례가 발견되었고, 낮은 동기 
수준 설정은 ‘과거 부정적 경험의 영향’, ‘학습 방식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담’, ‘전공에 대한 
집중’에 기인하였으며, 재동기화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수업 및 학습 방식’, ‘영어 실력 및 
자신감 향상’, ‘개인적인 목표 설정 및 필요성 인식’, ‘교사나 동료 학생의 긍정적 영향’이라
는 4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높은 수준의 영어 학습 동기로 1학기 초
를 시작하여 점차적인 동기 감소를 경험한 사례 또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사례가 참여 대
학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준의 동기에 기여한 요소는 ‘영어 학습
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영어 학습 방식에 대한 기대’, ‘과거 긍정적 경험의 영향’
이었고, 탈동기화 요인은 ‘평가와 비교의 부정적 영향’, ‘학습 방식에 대한 불만족’, ‘특별한 
이유 없음’, ‘전공에 대한 집중’이라는 4개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의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발전적 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전반적인 영어 
학습 동기 변화 양상과 원인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연구 결과가 교양영어 관련 사항에 국한
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교양영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점에 기
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대다수의 대학 신입생들의 영어 학습이 교양영어 수강과 직결되
어 있다는 점에서 교양영어 관련 내용이 이들의 응답에서 주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
후 연구에서는 교양영어 수강보다 더 포괄적인 대학생의 영어 학습 경험에 대해 탐구한다면 
이들의 동기와 학습 과정의 특성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영어
로 진행되는 전공 강좌와 관련된 영어 학습경험이나 취업을 위한 영어 학습에 있어서의 동
기 변화와 특성을 탐구할 수 있으며,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관련이 깊어지는 사항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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